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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 내 종자 수명 변화 예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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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세계적으로 LMO 작물의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, 재배국도 증가될 전망이다. 국내에 수입승인 된 LMO는 

현재 약 50여개의 이벤트에 달하며, LMO의 수입 및 유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. 최근 LMO의 비의도적 환경 방출

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 수명 평가가 필요하며, 이를 통해 비의도적 

방출 종자의 수명 예측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국내 북부(남양주), 중부(청주), 남부(제주) 3 지역에 일반 옥수수, 콩, 유채, 벼, 목화 종자를 약 5~7 cm 깊이로 매토 후 1개월 

간격으로 샘플링하여 미발아 된 종자의 수명을 예측하였다. 샘플링한 토양 내 미발아 종자의 기내발아조건은 ISTA 매뉴얼을 

기반으로 유채는 20°C 항온(명/암, 16h/8h), 그 외 종자 25°C 항온(명/암, 16h/8h) 조건에서 발아실험을 진행하였다. 또한 미발

아 종자 중 기내발아조건에서 발아하지 않은 종자는 Tetrazolium 검정을 통해 종자의 활력검정을 진행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3 지역의 작물별 수명 동태를 분석 한 결과 옥수수, 목화, 벼, 콩은 매립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부분의 종자가 발아 하거나 

죽어서 미발아 종자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. 콩은 매토 1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발아되거나 부패되어 미발

아 종자가 없으며, 2개월부터는 완전히 부패되어 형체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짐을 확인하였다. 다른 3종의 경우 미발아 종자가 

이미 토양 내에서 활력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 유채의 경우에는 초기 미발아 종자 비율이 높았으며, 제주에서

는 매립 후 7개월이 경과하여도 토양내 미발아 종자를 확보 할 수 있었으며, 그 중 33%의 종자가 활력을 가지고 살아있었다. 
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조건과 수분함량에 기반한 수명공식을 사용하여 토양내 환경과 수분함량 변화로 인한 종자수명의 변통 

폭을 예측해보았다. 유채 종자의 수명이 0.1%로 감소하는 일수는 118일로 예측되었으며, 환경에 따라 최소 81일에서 최대 

170일로 변동 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. 따라서 유채는 다른 4종에 비해 토양 내에서 장기간 활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, 
비의도적 유출 및 확산이 의심된다면 6개월~1년 이상의 모니터링과 매토 종자의 활력 상실을 위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

판단되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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